
글로벌 경제성장률 1%대로 추락
OECD, 고령사회 진입으로 … 2030년까지는 2.7% 수준 유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점진적으로 둔화해 2031년-2060년 평균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월9일(현지시간)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장기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구매력평가(PPP)를 기준으로 한국의 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30년까지는 2.7%를 유지하겠지만

2031년부터 30년 동안은 1.0%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31-2060년 성장률 전망치 1%는 42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룩셈부르크 0.6%를 제외하고 독일·폴란드와

함께 최하위에 속한다.

또 한국은 2011-2060년 평균 성장률이 1.6%를 기록해 42개 회원국 중 35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률 둔화의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OECD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나면 세계경제는 앞으로는 50년 동안 연평균 3% 정도 성장하

겠지만, 경제성장률은 지역별·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일 것이며 신흥국의 성장도 결국에는 둔화돼 OECD 회원

국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2025년에는 중국과 인디아의 GDP 규모가 G7(주요 7개국)을 넘어설 것이며, 2060년에는 OECD 회원국

전체 규모를 초과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아울러 현재의 경기 사이클이 지나면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이 다시 증가해 2030년에는 경제위기 이전의

최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과감한 정책변화가 없으면 글로벌 불균형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며 많은 OECD 국가

들이 과도한 정부부채 때문에 금리와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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